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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
부서 생활보장과 담당자

∙자활지원팀장 유병임 ☎440-15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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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

보 도 일 시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

기초생활수급자 등 자활참여자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증 도전!

- 버섯전문가 양성을 꿈꾸는‘인천자활’-

❍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자활근로 버섯재배시설인 인천자활 도시

농업센터 소속 자활근로자들이‘버섯종균기능사 자격증’취득에 도전

하고 있다고 밝혔다.

❍ 인천자활 도시농업센터는 인천시가 지난 2020년 5월 9일 LH 인천지역

본부와의 업무협약으로 총649.12㎡ 규모의 장기공실 상가를 무상임대

하여 지난해 6월 개소한 자활근로 버섯재배시설로 인천형 자활사업장

‘꿈이든일터 2호점’이다.

❍ 버섯재배 작업에는 부평지역자활센터 소속 자활근로자 19명이 참여

하고 있는데, 이번에 이들 자활근로자 중 8명이 버섯전문가의 뜻을 

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증에 

응시하여 7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하였으며, 4월에 있는 2차 실기시험을 

준비 중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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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시는 자활참여자가 자활근로에 안주하고 않고 현장의 업무와 연계

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자활근로자의 자립 

능력강화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보고 있으며, 지역자활센터를 

통해 관련 교육기회 제공 등 자격증 취득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.

❍ 한편, 인천자활 도시농업센터는 매월 600kg이상의 녹각영지버섯과 

표고버섯을 재배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

판매하고 있으며,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기관과 연계한 나눔행사도 

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. 

❍ 신순호 시 생활보장과장은 “인천자활 도시농업센터와 같이 공공기관 

연계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립터전이 되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

있는 자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, 자활근로자들의 역량강화를 

위한 맞춤형 교육과 자격증 취득 지원도 확대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<첨부> 관련사진


